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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
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

-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
국무회의 심의·의결

  정부는 1월 30일(화)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｢구직자 
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개정안을 심의‧의결했다.
 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❶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
 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
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* 연령 상한을 34세
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(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)한다.
   * (청년)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(청년 外)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

❷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
 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
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. 하지만 앞으로는 
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%('24년 133.7만원)를 초과하지 않으면 
구직촉진수당*을 지급받을 수 있다.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
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.
   * “구직촉진수당 지급액 =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%(133.7만원) - 소득”이되, 월 단위 지급액을 한도로 지급

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
  현재는 거짓‧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
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
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(추가징수금 포함)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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